
1. 서론

결혼이란 다른 성(性)을 지닌 두 사람이 서로의 합의

하에 가정을 이루고 자손의 번식을 도모하며 기본적인

생활을 충족시키는 고전적인 제도이다[1]. 이러한 결혼은

성인 남녀가 정서적, 신체적으로 친밀감과 다양한 가치

관을 공유하게 되고 하나의 가족을 생성하는 사회적 의

의를 지니며 욕구의 충족과 행복 추구권을 사회문화적으

로 인정받는다는 데 의의가 있다[2]. 그러나 최근 2017년

통계청에서 조사한 혼인, 이혼 통계 분석 결과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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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직장인들의 졸혼 찬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충남지역에

서 근무하는 직장인 28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주요 변인 간의 상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졸혼 찬반 여부에 따른 희망, 성장 마인드셋, 조직소통의 차이점을 분석하기 위해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관분석 결과 희망, 성장 마인드셋 및 조직소통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둘째, 판별 분석결과, 연령이

낮을수록, 미혼자인 경우, 희망이 낮을수록, 조직소통이 낮을수록 졸혼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혼자의 경우

졸혼 찬반 집단 간 주요 변수의 차이가 없었으나, 미혼자의 경우 조직소통이 낮을수록 졸혼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졸혼을 연구하기 위한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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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factors affecting the pros and cons of ‘Jol-hon’ among 

workers. For this purpose, 288 workers were surveyed in Chungnam area. The main result a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positively significant correlation among a hope, growth mindset, and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Second, 

according to the discrimination analysis, the lower the age, the unmarried, the lower the hope, and the lower the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the more favorable the 'Jol-hon'. In the case of married persons,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the groups favoring and rejecting 'Jol-hon'. In the case of unmarried people, the lower the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the more favorable the 'Jol-hon'. Finally, this study will present the theoretical basis 

for studying 'Jol-hon' in the future and suggest the policy implications to solve middle and senior couple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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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결혼 건수가 6.1% 감소하였고, 인구 1천 명당

혼인건수인 조(粗)혼인율은 5.2건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다[3]. 반면 이혼 건수는 전년보

다 1.2% 줄어 3년 연속 감소추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이

혼 비중을 살펴보면 결혼생활 20년 이후의 황혼이혼이

차지하는 비율이 31%로 전체 이혼의 3분의 1을 차지하

고 있는 것으로나타났다[3,4]. 이처럼 황혼이혼의 비중이

증가하는 이유는 경제적 또는 건강상의 문제 등이 복합

적으로 작용하고 있었으며, 특히 집단주의적 사회에서

개인주의적 사회로 변화하면서 전통적인 가족중심의 문

화가 해체되고 있는 현상도 주요한 요인으로 들 수 있겠

다. 현대사회가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다양한 사회적 문

제를 겪고 있으며삶의 양식도 급속히 변하고있다. 이에

따라 가족의 형태도 전통적인 대가족 형태에서 부부가

중심이 되는 핵가족, 편부모 가족, 입양 가족, 노인 가족

등의 형태로 다양해지고 있다. 이중에서도 편부모 가족,

입양 가족 등은 성장기 자녀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공통된 특징은 부모의 이혼과 매우 밀접한 연

관이 있다는 점이다. 즉, 이혼은 사회적으로 다양한 부정

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혼, 특히 황혼이혼에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한 대책을 논할 필요가 있다.

황혼이혼은 일본에서 나온 신조어로 우리나라에서는

결혼생활이 20년 이상이고 연령이 50대 이상인 부부가

이혼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5], 아직까지 명확한

개념이 정의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황혼이혼의 원인

을 살펴보면 가부장적인 가정환경, 외도, 폭력, 부부간의

지속적인 갈등 또는 이혼에 대한 완화된 인식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최근 황혼이혼의 원인으로 주목

할 만 한 점은 개인의 주체적인 삶을 살기위한 자아실현

의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6]. 이는 결혼생활에

대한 인식이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는책임감과 의무감

보다는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문제로 변

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의료기술의 급속한 발전으

로 평균수명이 증가함에따라 ‘100세 시대’를 맞이하면서

개인의 노년기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가

되었으며, 개인의 행복과 삶의 질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다[7]. 그 이면에는 이혼으로 인한 자녀문제,

법적문제, 부정적 인식과 편견 등 수많은 갈등과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는 개인의 가치있는 삶을 우

선시하는 경향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부정적인

영향력과 이혼에 대한 부담감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최근에는 법적으로 이혼은 하지 않으면서 각자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해가는 ‘졸혼’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였다.

졸혼이라는 용어는 2004년 일본 작가 스기야마 유미

코가 저술한 “소쓰콘(졸혼)을 권함”이라는 책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로, 이혼과는 다른 의미로써 혼인관계는 유

지하되 각자 자유로운 삶을 즐기겠다는 의미에서 시작하

였다[8]. 졸혼이라는 용어가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나 이것이 새로운 형태

의 결혼관계나 가족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졸혼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이전부터 이미 중장년층 부부들

사이에서는 결혼의 틀은 유지한 채로 각자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부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였다. 이런 형태의

부부를 칭하는 용어가 존재하지 않았을 뿐, 사회적으로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으며 살기를

원하는 중장년층들에게 ‘졸혼’의 트렌드 화는 당연한 결

과라고할 수있다[9]. 그러나 졸혼은대중매체를 통해 단

기간에 빠르게 확산된 용어인 만큼 그에 대한 학술적인

개념 정립이 수행되지 않았으며,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고찰연구와 일부 통계청 자료를 통해 ‘졸혼’에 대한 현상

을 파악하고 있을 뿐이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는 졸혼과 관련된 선행연구가 부

족하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이혼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토대로 졸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변수를 선

정하여 연구하고자 하였다.

먼저 희망은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다양

한 경로를 찾아서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목표지향적인

생각과 의지를 말한다[10]. 이러한 희망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성과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믿음을 갖게 해준

다. 반면, 이혼을 고려하거나 결심한 부부는 결혼생활에

대한 절망감과 상실감으로 결혼생활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심리상태에 놓이게 된다[11].

이처럼 희망은 졸혼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불안감, 우

울, 좌절 등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낮추어주고, 긍정적

인 심리적 역량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판단된다.

두 번째로 성장 마인드셋은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

인드셋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실패에 대한 태도라고 할수 있다. 고정 마인드셋이높을

경우 실패를 두려워하며 도전을 포기하는 반면, 성장 마

인드셋이 높을 경우 실패를 통해 교훈을 얻고자 하며 새

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12].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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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인드셋이 높은 사람은 조직이든 가정이든어떤 환경에

놓여있더라도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를쉽게 포기하

지 않으며 좀 더 나은 방향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인식

하고 지속적으로 타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 이처럼

성장 마인드셋은 한 개인이 오랜 시간 하나의 목표를 이

루어나가고자 할 때 이를 긍정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매

우 중요한 심리적 자본이라고 할 수 있다[13]. 따라서 성

장 마인드셋은 결혼생활동안 겪는 갈등과시련을 극복하

고 이를 통해 더욱 건강하고 온전한 가족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졸혼에 대

한 찬반 여부에 따라 조직에 미치는 영향과 차이점에 대

해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조직생활과 결혼생활 환경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그중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소통의

문제를 꼽을 수있을 것이다. 조직에서는조직 구성원 간

에, 가정 내에서는 배우자 간의원활한 소통이 안정된 상

호관계를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작용하고 있

다[14]. 부부관계의 경우 배우자 간의 갈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의 문제를 지적하였으며,

상호의사소통 수준이 이혼을 결심하는데 매우중요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5]. 이와 마찬가지로 조

직의 경우 개인의 가치가 중시되는 현대사회에서 조직

구성원 간의 정서적 교감과 의사소통 능력은 건전한 조

직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방향을제시해준다[16]. 실제로

부부 간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느끼는직장인들이 가정

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인해 조직생활에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17]. 이러한 문제점은 직장에서의 업무

집중도 저하, 동료간의 갈등, 의욕상실 등을 유발하게되

고, 또다시 부부 간의 갈등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야기하

게 된다. 따라서 직장인의 졸혼에 대한인식의 차이는 직

장생활과 밀접한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그 중 조

직구성원간의조직소통에대한차이점을비교하고자한다.

상술한 연구들을바탕으로종합해보면, 직장인들의 졸

혼에 대한 찬반 여부에 따라 희망, 성장 마인드셋 및 조

직소통에서 집단 간의 차이점이 존재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혼에 관한 연구는 있었으나

졸혼에 대한 연구는 몇 가지 고찰연구가 전부였다. 또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졸혼에 대한 찬반 여부에 따라 집

단을 분류하여 수행한 연구는 단 한편도 없었으며, 특히

심리적 변수인 희망, 성장 마인드셋 및 조직소통의 차이

점을 비교하였던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졸혼을 찬성하는 집단과

반대하는 집단으로 나누어 그들의 희망, 성장 마인드셋

및 조직소통에 대한 차이점을 비교하는 데 연구의 목적

을 두었다.

본 연구를수행하기 위해 다음과같은 연구 문제를설

정하였다.

첫째, 희망, 성장 마인드셋, 조직소통 간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졸혼을 찬성하는 집단과 반대하는 집단 간의 판

별분석 결과 희망, 성장 마인드셋 및 조직소통은 유의한

차이점을 보이는가?

본 연구 결과는 추후 졸혼을 연구하기 위한 이론적기

반이 될 것이며, 중장년층 부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

책적인 방안을 제시해줄 수 있다는 점에 함의가 있을 것

이다. 또한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고 있는 ‘워라밸

(Work and Life Balance)’ 세대의 트렌드에 맞춰 직장과

가정생활이 양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충청남도D시에 근무하는직장인 300명을

대상으로 편의 표집하였다. 설문조사는 2018년 9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였으며, 회수한 설문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288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

하였다.

연구대상의 성별은 남성이 214명(73.8%), 여성이 74명

(25.5%)로 남성이 많았다. 이들의 연령 범위는 22세∼65

세였으며 평균연령은 32.72세(SD=9.674)이고, 연령별 분

포는 20대가 63명(21.7%), 30대가 124명(42.8%), 40대가

57명(19.7%), 50대 이상이 42명(14.5%)로 30대가 가장 높

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들의 결혼 유무 여부는 기혼이

154명(53.1%), 미혼이 132명(45.5)로 나타났다. 한편 이들

의 학력 수준을 살펴보면, 고졸 이하가 30명(10.3%), 전

문대졸 이하가 34명(11.7%), 대학교졸 이상이 218명

(75.2%)으로 나타났다.

2.2 연구도구

2.2.1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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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은 Snyder 등[18]이 개발하였고 최유희 등[19]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경로사고와 주도사

고의 2개 하위요인으로 구분하며, 경로사고 4문항, 주도

사고 4문항, 총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분

명히 아니다” 1점부터 “분명히 그렇다” 5점까지 총 5점

Likert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희망이높음을 의미하

며 본연구에서 이척도의신뢰도 Cronbach’s α는경로사

고가 .794, 주도사고가 .799로 나타났다.

2.2.2 성장 마인드셋

성장 마인드셋은 Dweck[20]이 개발한 성장 마인드셋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지능과 성격의 하위요인으로 구분

된다. 총 문항의 수는 8문항이며, 각 하위요인별로 지능

에 관한 성장 마인드셋은 2개의 긍정적인 문항과 2개의

부정적인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성격에 관한 성장

마인드셋은 4개의 긍정적인 문항으로 구성된다. 문항의

범위는 “전혀 그렇지않다” 1점부터 “매우그렇다” 5점까

지 총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6개의 긍정적인

문항과 2개의 부정적인 문항을 역산하여 총점이 높을수

록 성장 마인드셋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지능의 경우 .809로 나타났고, 성격의 경

우 .774로 나타났다.

2.2.3 조직소통

조직소통 척도는 삼성경제연구소[21]의 조직소통 9개

문항과 조직문화 척도 중 의사소통에 해당되는 5개 문항

을 조합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업무적 소통 3문항,

창의적 소통 3문항, 정서적 소통 4문항으로총 10개 문항

3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

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5점 Likert 척도

이다. 전체 신뢰도 Cronbach's α=.883이었고, 각 하위영

역별 신뢰도를 살펴보면 업무적 소통 Cronbach's α=.721,

창의적 소통 .692, 정서적 소통 .818로 나타났다.

2.2.4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의 성별, 연령, 결혼상태, 학력을 조사하였다.

2.3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1.0을이용하여 분석을 수

행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주요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파

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연구대상의

졸혼 찬반 여부에 따른 희망, 성장 마인드셋 및 조직소통

의 차이점을 분석하기 위해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주요 변인의 상관관계

주요 변인 간 상관분석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이 중

조직소통의 하위변인인 창의적 소통과 정서적 소통이 가

장 높은 상관관계(r=.731, p<.01)를 나타냈다. 그 다음으

로 조직소통의 하위변인인 업무적 소통과 창의적 소통

(r=.712, p<.01), 희망의 하위변인인 경로와 주도(r=.708,

p<.01)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상관계수의범위는 .006 ∼

.731로, 주요 변인의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

다.

3.2 판별분석 결과

3.2.1 직장인 전체의 판별분석

직장인 전체의 판별 분석 결과를 Table 2에 제시하였

다.

Table 1. Results of correlation analysis of main variables

1. 2. 3. 4. 5. 6. 7.

Hope
1. Path 1

2. Agency .708** 1

Growth Mindset
3. Intelligence .320** .367** 1

4. Personality .137* .208** .444** 1

Organization
communication

5. Business .146* .255** .006 .108 1

6. Creative .127* .261** .092 .154* .712** 1

7. Emotional .133* .285** .043 .016 .653** .731** 1

Mean 3.7783 3.5140 3.5993 3.2897 2.9133 2.9013 2.9710

SD .6571 .6434 .7941 .7972 .7546 .8449 .7947

* P<.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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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별 분석 결과 288명의 사례 중 211개가 분석되었으

며, Box’s M=47.410(p=.137)로 유의성이 없어 집단의 공

분산 행렬이 동일함을 나타냈다. 또한, 졸혼에 찬성하는

사례는 80명, 졸혼에반대하는사례는 131명으로나타났다.

졸혼에 찬성하는 집단과 반대하는 집단 간 평균 차이

를 분석한 결과 연령, 결혼 여부, 희망, 및 직장에서의 조

직소통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졸혼에 찬성

하는 집단은 연령이 낮고 기혼보다는 미혼, 희망 및 직장

에서의 조직소통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성별,

학력, 성장 마인드셋은 졸혼 찬반 여부와 무관하였다.

표준화된 정준판별함수 계수(Standardized Canonical

Discriminant Function Coefficients)를 통하여 판별함수

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결혼 여부

(-0.661), 조직소통(-0.540), 연령(-0.228), 희망(-0.221)

순으로 나타났다.

각 케이스에 대한 분류결과는 다음 Table 3과 같다.

졸혼에 반대하는집단에 속한 131 케이스 중에서 91 케이

스는 올바르게 분류되고 있으나 40 케이스는 분류가 정

확하지 않았다. 분류 정확도는 69.5%이다. 한편 졸혼에

찬성하는 집단에 속한 80 케이스의 적중률은 58.8%로서

졸혼에 반대하는 집단의 적중률보다 낮다. 처음 판별분

석에서 제외되었던 19 케이스에 대한 분석결과 9 케이스

는 졸혼에 반대하는 집단에, 10 케이스는 졸혼에 찬성하

는 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반적인 분류 정확

도는 65.4%이며 적중하지 못한 사례는 34.6%이다.

Table 3. Classification Results (all workers)

Classification
Predicted Group Membership

Total
Disagree Agree

Disagree 91(69.5%) 40(30.5%) 131(100.0%)

Agree 33(41.3%) 47(58.8%) 80(100.0%)

Ungrouped cases 9(47.4%) 10(52.6%) 19(100.0%)

64.5% of the original group cases were correctly classified.

Table 2. Results of discriminant analysis (all workers)

Disagree(n=131) Agree(n=80)

F p

Standardized
Canonical
Discriminant

Function Coefficients
M SD M SD

Gender(M=1) 0.1500 0.35932 0.0840 0.27841 2.232 0.137 0.035

Marital
status(Marriage=1)

0.5625 0.49921 0.3053 0.46232 14.460*** 0.000 -0.661

Education(university
graduates=1)

0.7481 0.43578 0.7125 0.45545 0.320 0.572 -0.037

Age 38.0153 8.64513 34.8125 7.10517 7.770** 0.006 -0.228

Hope 3.7045 0.53396 3.5322 0.63891 3.946* 0.048 -0.221

Growth mindset 3.4494 0.67773 3.3833 0.71010 0.456 0.500 -0.042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3.0371 0.66649 2.7833 0.72874 6.705** 0.010 -0.540

Box’s M=47.410(p=.137), Wilks' Lambda=.889, Chi-square=24.173(df=7, p=.002)

* P<.05, ** P<.01, *** P<.001

Table 4. Results of discriminant analysis (married samples)

Disagree(n=91) Agree(n=35)

F p

Standardized
Canonical
Discriminant

Function Coefficients
M SD M SD

Gender(M=1) 0.0440 0.20613 0.0571 0.23550 0.095 0.758 0.111

Education(university
graduates=1)

0.7473 0.43699 0.8000 0.40584 0.383 0.537 -0.146

Age 41.8571 7.22737 39.2286 5.81623 3.701 0.057 -0.794

Hope 3.6983 0.55118 3.5643 0.56342 1.475 0.227 -0.372

Growth mindset 3.4203 0.70674 3.3226 0.75477 0.465 0.496 0.061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2.9753 0.61569 2.7405 0.69382 3.423 0.067 -0.652

Box’s M=27.315(p=.230), Wilks' Lambda=.926, Chi-square=9.316(df=6, p=.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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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기혼자의 판별분석

졸혼 찬반 여부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는 결혼

여부였는데 미혼자가 기혼자에 비하여 졸혼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연구 집단을 기혼자

와 미혼자로 구분하여 추가 분석을 시행하였다. 먼저, 기

혼자의 판별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Table 4에 제

시하였다.

기혼자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판

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133명의 사례 중 126개가 분석되

었으며, Box’s M=27.315(p=.230)로 유의성이 없어 집단

의 공분산 행렬이 동일함을 나타냈다. 또한, 졸혼에 찬성

하는 사례는 35명, 졸혼에 반대하는 사례는 91명으로 나

타났다.

졸혼에 찬성하는 집단과 반대하는 집단 간 평균 차이

를분석한결과성별, 학력, 연령, 희망, 성장 마인드셋, 조

직소통은 졸혼 찬반 여부와 모두 무관하였다.

Table 5. Classification Results (married samples)

Classification
Predicted Group Membership

Total
Disagree Agree

Disagree 56(61.5%) 35(38.5%) 91(100.0%)

Agree 13(37.1%) 22(62.9%) 35(100.0%)

Ungrouped cases 6(85.7%) 1(14.3%) 7(100.0%)

61.9% of the original group cases were correctly classified.

각 케이스에 대한 분류결과는 다음 Table 5와 같다.

졸혼에 반대하는 집단에 속한 91 케이스 중에서 56 케이

스는 올바르게 분류되고 있으나 35 케이스는 분류가 정

확하지 않았다. 분류 정확도는 61.5%이다. 한편 졸혼에

찬성하는 집단에 속한 35 케이스의 적중률은 62.9%로서

졸혼에 반대하는 집단의 적중률보다 높다. 처음 판별분

석에서 제외되었던 7 케이스에 대한 분석결과 6 케이스

는 졸혼에반대하는 집단에, 1 케이스는 졸혼에 찬성하는

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반적인 분류 정확도

는 61.9%이며 적중하지 못한 사례는 38.1%이다.

3.2.3 미혼자의 판별분석

미혼자를 대상으로 추가 분석을 시행한 결과를 Table

6에 제시하였다.

미혼자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판

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97명의 사례 중 85개가 분석되었

으며, Box’s M=43.518(p=.072)로 유의성이 없어 집단의

공분산 행렬이 동일함을 나타냈다. 또한, 졸혼에 찬성하

는 사례는 45명, 졸혼에 반대하는 사례는 40명으로 나타

났다.

졸혼에 찬성하는 집단과 반대하는 집단 간 평균 차이

를 분석한 결과 직장에서의 조직소통에 따라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졸혼에 찬성하는 집단은 조직소통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성별, 학력, 연령, 희망, 성

장 마인드셋은 졸혼 찬반 여부와 무관하였다.

표준화된 정준판별함수 계수(Standardized Canonical

Discriminant Function Coefficients)를 통하여 판별함수

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분석한결과연령, 성별, 성장

마인드셋, 그리고 조직소통 순으로 나타났다.

각 케이스에 대한 분류결과는 다음 Table 7과 같다.

졸혼에 반대하는 집단에 속한 40 케이스 중에서 27 케이

Table 6. Results of discriminant analysis (unmarried samples)

Disagree(n=40) Agree(n=45)

F p

Standardized
Canonical
Discriminant
Function

Coefficients

M SD M SD

Gender(M=1) 0.2222 0.42044 0.1750 0.38481 0.289 0.592 0.596

Education(university
graduates=1)

0.7500 0.43853 0.6444 0.48409 1.100 0.297 -0.144

Age 29.2750 3.97420 31.3778 6.07637 3.469 0.066 -0.908

Hope 3.7188 0.49900 3.5250 0.69781 2.119 0.149 0.437

Growth mindset 3.5156 0.60987 3.4306 0.67817 0.366 0.547 0.533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3.1778 0.75939 2.8167 0.76047 4.779* 0.032 -0.479

Box’s M=47.410(p=.137), Wilks' Lambda=.889, Chi-square=24.173(df=6, p=.002)

*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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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는 올바르게 분류되고 있으나 13 케이스는 분류가 정

확하지 않았다. 분류 정확도는 67.5%이다. 한편 졸혼에

찬성하는 집단에 속한 45 케이스의 적중률은 66.7%로서

졸혼에 반대하는 집단의 적중률보다 낮다. 처음 판별분

석에서 제외되었던 12 케이스에 대한 분석결과 4 케이스

는 졸혼에 반대하는집단에, 8 케이스는졸혼에 찬성하는

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반적인 분류 정확도

는 67.1%이며 적중하지 못한 사례는 32.9%이다.

Table 7. Classification Results (unmarried samples)

Classification
Predicted Group Membership

Total
Disagree Agree

Disagree 27(67.5%) 13(32.5%) 40(100.0%)

Agree 15(33.3%) 30(66.7%) 45(100.0%)

Ungrouped cases 4(33.3%) 8(66.7%) 12(100.0%)

67.1% of the original group cases were correctly classified.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직장인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집단

을 분류하여 졸혼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파악하고 졸혼

을 찬성하는 집단과 반대하는 집단의 특성을 비교 분석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나타난주요 결과를 논

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장인 전체를 대상으로 졸혼에 대한 찬반 여부

를 분석한 결과 졸혼에 찬성하는 사람보다 반대하는 사

람이 더 많은것으로 나타났다. 이는최근 사회적 분위기

에 편승하여 졸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까지 우리 사회에서 졸혼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

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가정에 충실하고

조직에 헌신하는 것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당연한 역할

임을 추구해왔던 기성세대의 졸혼에 대한부정적 인식이

미치는 결과라고 볼 수 있겠다[22]. 그러나 최근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면서 과거에 비하여 졸혼에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 이는 각자의 사생활이나 취미를 존중하면서도 가정

을 유지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졸혼이 급부상하고

있는 이유이다. 또한 이혼의 경우 부정적사회 통념과 법

적인 문제로 인한 심리적 부담감이 있을 수 있으나 졸혼

은 사회적으로 좀 더 허용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졸혼은 한 시대에 유행하는 트렌

드가 아닌 이미 사회적, 대중적으로 시대의 변화를 이끌

고 있는흐름의중심에있기 때문에 비록 본연구 결과에

서는 졸혼을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

나, 졸혼을 찬성하는 사람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된다. 따라서 조직 내에서는 향후 이러한 변화가 조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예측하고 이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졸혼에 찬성하는 집단과 반대하는 집단 간의 평

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

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졸혼에 찬성하는 경향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연령층이 낮을수록 졸혼에 긍정적인 태

도를 보이는 이유로 젊은 세대 사이에서 결혼 생활에 대

한 당위성이약해지고 있는 것을 들수 있다[24]. 이는 젊

은 세대의 의식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

라 전통적인 가족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젊은 세대의 특징을 살펴보면 결혼이나 가족생활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개인의 목표와 가치를 더 중시하는 경향이

높다. 이들은 개인주의적이고 자기애적 성향이 강하며

가정이나 조직 내에서 자연스럽게 요구되는 희생과 헌신

에 대한 가치보다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처럼 졸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

식은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일정부분 개인의 삶을

양보하며 사는 것보다 결혼 생활은 유지하면서 자유롭게

자신만의 삶을 살고 싶다는 의식이 젊은 세대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25]. 이러한성향

은 조직 내에서도 연령층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젊은

세대는 조직 내에서 사회적인 위치와 경제적인 상태는

유지하기를 원하면서도 개인생활은 침해받고 싶지 않다

는 것과 그 맥락을 같이한다. 따라서 조직 내에서 조직

구성원 간에 세대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상호간에 존중

하는문화가형성될수있는방안을강구하여야할것이다.

셋째, 결혼상태에 따른졸혼찬반여부를 분석한결과

기혼자보다 미혼자들이 졸혼에 찬성하는 경향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혼자들의 결혼 생활에 대한 인식

이 변화함에 따라 졸혼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고 있는 것

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기혼자의 경우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원하지 않더라도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

는 경향이 강한 반면, 미혼자의 경우 결혼이라는 현실을

경험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본인의 가치관에 따라 졸혼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최근 미혼자들을 대

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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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응답이 약 6년간 8.3% 낮아진 반면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는 응답이 1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6].

이는 결혼이 반드시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

는 문제이며 이유가 있으면 충분히 이혼할 수 있다는 인

식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들은 소득 불안정, 실업문제 등

다양한 이유로 결혼을 기피하고 있으며, 결혼으로 인해

파생되는 책임과 역할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7]. 이로 인해 결혼 생활에 대한 부정적 인

식이 내재되면서 ‘졸혼’이나 ‘동거’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가족 유형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본 연구 결과에서는 결혼

상태가 졸혼 찬반여부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

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미혼 집단만을 대상으로 하여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미혼 집단중 졸혼을 반

대하는 집단에서 조직소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

장인전체를대상으로 분석하였을 때연령, 결혼 상태, 희

망, 조직소통에서 유의한 영향력을 미쳤으나, 미혼 집단

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조직소통만 차이를 보이고 있

었다. 이는 집단을 미혼자로 구분하였을 때 비슷한 연령

대의 가치관과 환경으로 인해 연령 및 희망이 동기화되

어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조직소통

에서 유일하게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비슷한 연령대라

할지라도 다양한 가치관을 갖고 있으며 이에 따라 조직

내에서 적응하고자 하는 능력은 상이하기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비록 미혼자 집단을 대상

으로 분석한 결과이지만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한 결과

와 조직소통 부분에서 동일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즉, 조직 내에서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조직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 개인의

심리적 부적응이나 대인관계 측면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는 개인주의 성향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조직 구성원간에 조직소통을 원

활하게 할 수 있는 환경과 의사소통 교육 프로그램 또는

커뮤니케이션 활동 등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직장인 전체를 대상으로 졸혼에 대한 찬반 집단

을 나누어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희망과 조직소통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졸혼을 반대하는 집단에

서 희망과 조직소통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

로 이와 같은 결과는 졸혼을 찬성하는 집단에서 희망과

조직소통이 모두 낮게 나타났다는 점에서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졸혼의 등장배경이 되는 황혼이혼 대상자들의

심리상태를 분석한 결과 심리사회적인 측면에서 위기감

과 상실감을 동반하였으며, 장기간 해결되지 못한 문제

들이 반복적으로 표출되면서 부부 관계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8]. 이처럼 졸혼은 가정생활에 대

한 부정적인 심리상태를 반영하고 있으며, 이는 부부관

계가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을 내포하고 있다. 이

러한 점에서 긍정적 정서인 희망이 낮은 사람들은 위기

상황에 굴복하고 현재 직면한 문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경향이 존재하며 이는 졸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으로 반

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와 다른 사람 즉, 가정 내에

서는 ‘배우자’, 직장에서는 ‘동료’라는 존재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낄 때 희망이 낮은 사람은 졸혼을 선택하거

나 동료와의 소통이 원활하지못할 수 있다. 졸혼이부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등장하였으나 근

본적으로 사회적, 가족적인 측면에서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위

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충

남지역 일부 지역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표집

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확인된 결과를 일반화하

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차후 연구에서는 표집 단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역별로 비교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

다. 둘째, 본연구에서는졸혼의 찬반 여부에 따라 연령별

로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였으나, 추가적인 연구가 부족

하였다. 추후 연령에 따라 졸혼을 찬성하는 집단과 반대

하는 집단을 분류하여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연령에 따라 차이점을 보이는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다.

셋째, 본연구는 졸혼에 대한 인식이 심리적인 요인과 연

관성이 있음을 검증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심리

적 변수로 희망, 성장 마인드셋과 조직소통만을 다루었

다. 차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뿐만 아니

라 Grit, 행복 등과 같은 다양한 변수를 적용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졸혼’이

라는 개념은 학계에서 사용하는 정식 용어가 아니다. 따

라서 향후 졸혼에 대한양적 분석 및심층적인연구를위

해 학술적인 개념 정립과 척도의 개발이 시급히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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